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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탄가스 활용 소형 연료전지 개발

수소보다 훨씬 저렴한 부탄가스를 연료로 쓸 수 있는 소형 연료전지가 미국 대학에 유학중인 국내 과학도에 

의해 개발됐다.

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(USC) 항공우주공학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안정민씨(32)는 프로판이나 부탄 등 저

렴한 탄화수소 가스를 고체 산화물형 연료전지(SOFC)의 연료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

6월8일 발표했다. 연구 결과는 국의 과학잡지 <네이처>에 실렸다.

안정민 박사는 새로운 촉매제를 사용해 연료의 화학반응 온도를 섭씨 500도 정도로 낮추었고, 또 새로 개발

한 열 순환장치를 적용해 전지 외부에 부가적인 열 장치를 연결하지 않고도 고효율의 전기를 얻는데 성공했

다.

그동안 고가의 수소를 대체해 프로판 같은 저가 연료를 쓸 수 있는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가 개발되기는 했

으나 반응온도가 섭씨 800-1000도에 달해 소형 전자기기용으론 실용화되기 어려웠다.

안정민 박사는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연료전지 2개를 연결해 실제로 1.5V MP3플레이어를 작동시키는 성과

도 거두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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